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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당 사목방향

“ 작게, 낮게, 함께 ”

주임 신부

고영일 프란치스코

2월

교황님의 기도 지향 | 사제성소와 수도 성소

교회 공동체가, 사제 생활과 수도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에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젊은이들의 바람과 의문을
환영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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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당 송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6,1-2ㄱ.3-8
우찌야 임금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솟아오른 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뵈었는데,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2 그분 위로는 사랍들이 있는데, 저마다 날개를 여섯씩 가지고 있었다.
3 그리고 그들은 서로 주고받으며 외쳤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분의 영광이 가득하다.”
4 그 외치는 소리에 문지방 바닥이 뒤흔들리고 성전은 연기로 가득 찼다.
5 나는 말하였다.
“큰일 났구나. 나는 이제 망했다. 나는 입술이 더러운 사람이다.
입술이 더러운 백성 가운데 살면서 임금이신 만군의 주님을 내 눈으로
뵙다니!”
6 그러자 사랍들 가운데 하나가
제단에서 타는 숯을 부집게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
7 그것을 내 입에 대고 말하였다.
“자,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죄는 없어지고 너의 죄악은 사라졌다.”
8 그때에 나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리오?”
내가 아뢰었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서 와 하느님께 경배드리세. 우리를 내신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 
그분은 우리의 하느님이시네.

입당 337

○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 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에 힘이 솟았나이다.◎

○ 주님, 세상 임금들이 당신 말씀 들을 때, 저들이 모두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
서.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의 길을 노래하게 하소서.◎

○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화 답 송

오늘의 전례 연중 제5주일

◎ 주 님 - 천 사 들 앞 에 서 찬 미 노 래 부 르 나 이 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십시오.>



제 2 독 서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 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15,1-11
1 형제 여러분, 내가 이미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아들여 그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2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 말씀을 굳게 지킨다면,
또 여러분이 헛되이 믿게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3 나도 전해 받았고
여러분에게 무엇보다 먼저 전해 준 복음은 이렇습니다.
곧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4 묻히셨으며,
성경 말씀대로 사흗날에 되살아나시어,
5 케파에게, 또 이어서 열두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6 그다음에는 한 번에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대부분은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7 그다음에는 야고보에게, 또 이어서 다른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8 맨 마지막으로는 칠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9 사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자로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조차 없는 몸입니다.
하느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입니다.
10 그러나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누구보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하느님의 은총이 한 것입니다.
11 그리하여 나나 그들이나, 우리 모두 이렇게 선포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이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복 음 환 호 송

복 음

오늘의 전례 연중 제5주일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5,1-11
1 예수님께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2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신앙고백 사도신경

봉 헌 208, 342

성 체 158, 160

파 견 345

영 성 체 송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자애를, 사람들에게 베푸신 그 기적을. 그분은
목마른 이에게 물을 주시고,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네.

오늘의 전례 연중 제5주일

3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뭍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4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어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6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
다.
7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9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10 시몬의 동업자인 제베대오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저어다 뭍에 대어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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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사항

APP&주보 고정및개인광고 문의, 신청
홍보부 고재걸바오로 13543444345

❖교우업체 광고주 ~님 ❖
더욱 번창하시는 2025년 되시도록

은총이 함께 하는 주보 광고 ! 열렬히 모집합니다. 
많은 문의, 신청 바랍니다.

연중 제5주일

#  2월 구역 협의회

일시 및 장소 : 2월 15일(토) 미사 후, 사무실

 대상 : 첫 영성체를 받은 학생으로 신앙심이 깊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자 하는 학생

 신입복사 교육일정 : 3월1일 ~ 3월29일(5주)
매주 토요일 13:00 ~14:00 
(석실성당 교리실)

 신입복사 입단식 : 4월 5일 예정

 입단 신청 문의 : 복사 지도교사 주인성 시몬

(186 2100 3357 / 위쳇ID : jislkhs)

# 돈보스코 신입 복사단 모집 (1/18~2/15) 

# 2025년 2월 사목평의회(197차)

일시 : 2월 13일(목) 18:00



공지 사항

강범규빅토리노, 김응진 대건 안드레아, 유윤경 아델라, 장재연 대건 안드레아

납부방법

1. 미사전현금납부 -성당입구재무데스크

2. 위챗페이 납부 ID   akim1231(김은숙 아가다) / thea721219(전은욱 테아)

지난 주 교무금 납부자 (토요일 정오 이후 위쳇 수령은 2주 후 게재. ㄱㄴㄷ 순)  

※교우분들의정성에감사드립니다.

연중 제5주일



○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성모송>

○ ”주님의 종이오니

●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성모송>

○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성모송>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룀으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수난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삼종기도















따뜻한한끼의소중함!  

135-8037-0511
위쳇 eelvis123

장영심 모니카

金石酷酷

番禺大石朝阳东路162号

진스쿠쿠



미사 시간 : 토요일 오후 4시 석실성당
일요일 저녁 7시 석실성당 내 경당
수요일 오전 10시 석실성당 내 경당

미사 장소 : 广州市越秀区

一德中路 旧部前 56号 石室教堂

주보발행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바오로 홍보 위원회

+ 고해성사 :   오후3시 반부터
+ 유아세례 :   매월 셋째주 토요일 오후 3시

[ 매월 첫째주까지 구역장에게 신청]

*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APP

gzkorcc.com

APP&주보 고정 및 개인 광고문의 ,신청
바오로홍보위원회 - 고재걸 바오로13543444345

 설치전에구버전성당APP은삭제하시고설치해주세요! 

천주교 광저우 한인 공동체


